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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론 정말 남이고 싶지만 
남일 수 없는 이 관계, 엄마와 딸

<남남> 언제나처럼 웃음과 눈물로 대단원!  

내 일기장보다 더 내 이야기 같았던 은미와 진희의 이야기
2019년부터 연재를 시작해 2021년 단행본 1권이 출간되었던 <남남>이 단행본 6권

으로 완결되었다. 정영롱 작가가 그린 <남남>은 대책 없는 엄마 은미와 그가 학창 시

절 낳은 딸 진희의 좌충우돌, 우당탕탕의 일상을 그린 작품으로, 연재 1년 차였던 

2020년 오늘의우리만화상에 선정되었던 만큼 독자들의 사랑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

만화다. “입체적인 캐릭터와 디테일한 생활감이 매력적인 작품으로, 성인 여성의 삶

을 디테일하게 묘사했고 생활 웹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었다”고 평한 당시의 선정 

이유처럼 <남남>은 ‘엄마의 자위’를 목격한, 아니 목격해버린 딸이라는 솔직한 에피

소드로 시작하여 내 곁에 살아 숨쉬는 듯한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캐릭터로 공감을 자

아냈다. 2023년 전혜진, 최수영 배우 주연의 드라마 역시 절찬리 방영되어 매니아 시

청자층을 만들었다.

5권에서는 캐릭터들의 사랑과 이별이 주를 이루며 이야기의 대단원으로 다가간다. 

동네친구 한결에게 미묘한 감정을 느낀 진희는 본격적으로 대시를 시작하는 한결에

게 카운터 펀치를 맞고 정신을 못 차린다. 한 번도 친구에서 연인이 되어본 적이 없었

정영롱 글·그림
128×188mmＩ276쪽Ｉ1만 6000원Ｉ 2024년 7월 31일 Ｉ문학동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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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가   정영롱 글그림
만화가. 2015년 웹툰 <알아집니다>로 데뷔했다. 

2019년부터 2022년까지 카카오웹툰에서 <남남>

을 연재, 2020년 오늘의우리만화상을 받았다. 

던 진희지만 한결과 연인이 되기로 결심한다. 이렇

게 연애 전선은 정리되는 듯했으나, 회사생활에는 

빨간불이 들어왔다. 

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달릴 수 있을 때까진 
힘차게 또 힘차게, 계속 뛰어보는 거야
한편 은미는 오래된 연인 진홍과의 관계가 위태롭

다. 동거도 결혼도 아닌 중년의 연애는 어떤 모습

이어야 할까. 나이가 들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

될 줄 알았는데, 남자친구의 건강 적신호와 친구

의 귀농 등 인생은 살아도 살아도 도무지 알 수가 

없다. 잘 맞는다고 생각했으나 너무나 다른 ‘당신’

을 발견하는 순간이 오고, 그렇게 영원할 줄 알았

던 관계도 끝이 나기 마련. 하지만 그 끝에 있는 것

은 정영롱 작가가 완결 후기에 남긴 듯 “‘늘 시작”

이다. ‘완결이 대수냐’는 듯 웃음으로 마무리한 이 

기막힌 수미상관 결말이 말해주는 것은 두 가지다. 

인생은 속도만 다를 뿐 같은 레일을 걷는 ‘우리’가 

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라는 것, 

▲▲  <남남 5>  

▲ <남남 6> 출처:문학동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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